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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는 문화예술 사업 공모가 크게 3가지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사업 주관을 맡은 제

주문예진흥기금, 제주도가 실시하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이다. 2009제주문예진흥기금에 총 4억5700만원이 쓰이는 것을 비롯해 무대공연작품 제

작지원에 1억8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 2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이들 공모 사업

의 규모만 합쳐도 공연이나 전시 등 창작활동에 투입되는 예산이 올 한해 9억원에 가깝다.  

 

공모 사업이 하나둘 진행되는 새봄이 열렸지만 몇몇 단체는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 이들은 

일부 문화예술 공모사업이 원칙없는 심사로 공정성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하는 걱정을 털어놨

다. 

 

얼마전 심사결과가 공개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사례를 보자. 제주도는 지원 대상

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문화단체에 지원 혜택을 주고자 올해 문예진흥기금과 무대공연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단체에 대해 우선 순위를 두어 지원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기준은 일부 단체에만 들어맞는 말이다. 제주문예진흥기금, 무대공연 제작지원 사

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심사 결과를 비교해봤더니 3개 분야 공모사업 모두 지원대상으로 뽑

힌 단체는 7곳이었다. 제주도의 무대공연 제작지원 사업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을 공히 

지원받은 단체는 12곳에 이른다. 무대공연 제작지원 사업대상이 모두 29개 작품인 점을 감안

하면 절반 가량의 단체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대상으로 또한번 선정된 셈이다. 

 

심사가 끝난 두 개의 사업에서 선정된 단체를 제외한다는 원칙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찾아가

는 문화활동중 연극 분야의 경우 7건의 신청사업 모두 지원대상에 올랐다. 음악, 국악 분야에

서도 중복 지원 배제 원칙이 흔들렸다. 제주도가 내세운 기준 때문에 탈락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단체에서 심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제주문예진흥기금은 휴식년제를 시행해왔다. 3년 연속 기금을 받을 수 없도록 지원 방침을 

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체에 한해 2007년 폐지됐다. 휴식년제가 걸림돌이 돼 우수 사업

의 연속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물론, 개인은 4년에 한번만 기금을 지원받

을 수 있도록 해 반발이 일긴 했다.  

 

문화예술 분야 공모 사업이 신뢰를 얻으려면 사전에 지원 배제 대상 등 심사 기준을 공지하고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전업 예술가가 참여한 단체 우선 지원 등 좀 더 세심한 

심사 원칙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처럼 심사가 끝난 뒤 뒤늦게 방침을 알리면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주부모니터 26명을 뽑아 현장 평가를 실시해놓고도 이를 심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문화예술 공모 사업을 싸고 선심성 지원이란 말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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